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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회 아산상 대상, 아프간과 모로코에
서 의료봉사 펼친 외과의사 박세업 씨

인물 

 의료봉사상 – 27년간 한센인 치료에 힘쓴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오동찬 씨

사회봉사상 – 56년간 미혼모 등 소외된 여성 돌봐온 착한목자수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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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사회복지재단(이사장 정몽준)은 제34

회 아산상 대상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

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치료하고, 모로

코 결핵 환자 2만 7천여 명을 치료하며 모

로코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한 외과 의사이

자 보건전문가인 박세업 씨(남, 60세)를 

선정했다. 

의료봉사상에는 소록도에서 지난 27년간 

한센인들을 치료하고, 사회적 인식 개선에 

기여한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오동찬 

씨(남, 54세)가 선정됐으며, 사회봉사상에

는 미혼모, 성폭력 피해 여성, 가출 여성청

소년, 이주 여성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

여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착한목자수

녀회(대표 이희윤 수녀)가 선정됐다.

시상식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서울

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

개최된다. 박세업 씨에게는 상금 3억 원, 

오동찬 씨와 착한목자수녀회에는 각각 2

억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. 또한 복지실천

상, 자원봉사상, 효행 가족상 3개 부문 수

상자 15명에게도 각각 2천만 원의 상금이 

수여되는 등 6개 부문 수상자 18명(단체 

포함)에게 총 10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.

아산상 대상인 박세업 씨는 부산대학교 의

과대학 2학년 재학 당시 우연히 아프리카 

의료선교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의료봉사

의 꿈을 키웠고,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받

지 못하는 오지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

위해 전공을 일반외과로 선택했다. 

박세업 씨는 의과대학 졸업 후 외국인근로

자를 위한 국내 의료봉사와 의료 환경이 

열악한 베트남, 몽골, 아제르바이잔 등 해

외 의료봉사에 참여했다. 

2002년에는 해외 의료봉사를 체계적으로 

수행하기 위해 개인 병원을 정리하고 호주

로 떠나 문화인류학, NGO학 등을 공부했

고, 2005년에는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

에서 의사가 부족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

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족과 함께 아

프가니스탄으로 향했다. 아프가니스탄에

서는 수도 카불의 큐어국제병원 일반외과 

과장과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의 병

원장을 맡아 주민 치료와 현지 의사, 간호

사 훈련에 힘썼다. 

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밤

낮으로 치료와 수술에 몰두하던 박세업 씨

는 병원 밖에서 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

지켜보면서, 저개발국 사람들의 고통을 덜

어주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

서는 그들이 사는 현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

있음을 절감하고 50세에 미국 존스홉킨스

대학에서 보건학 공부를 시작했다.

박세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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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, 국제보건의료 비영리 단체인 ‘글

로벌케어’의 북아프리카 본부장을 맡아 아

프리카 최북단의 모로코를 찾아 지금까지 

2만 7천여 명의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등 

결핵 퇴치에 힘쓰고 있다. 

이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야간학교 운영, 

학교보건 교육, 시골지역 산모들을 위한 

초음파 진단과 의료지원, 실명예방 등 저

소득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

치고 있다. 

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국립소록도

병원 의료부장 오동찬 씨는 조선대학교 치

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센병과 사회적 편견

으로 고통받는 한센인을 치료하겠다는 생

각으로 1995년 국립소록도병원 공중보건

의로 지원한 이후 27년 동안 한센인 치료

에 전념하고 있다. 

오동찬 씨는 아랫입술이 처지는 한센병 후

유증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

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 처음으

로 ‘아랫입술 재건 수술법’을 개발해 500

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.

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착한목자수녀회

는 1835년 마리 유프라시아 수녀가 프랑

스에 설립한 국제수녀회로 한국에는 

1966년 진출해 서울, 춘천, 군산, 제주 등

에서 활동하고 있다. 1970년대 젊은 여성

들을 위한 근로기숙사를 운영하며 미혼모

를 돌본 것을 계기로 1979년에는 춘천시

에 미혼모 거주시설인 ‘마리아의집’을 개

설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을 본

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.

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

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

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1989년 아산상을 

제정하였고,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

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공적

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제34회 수상자

를 선정했다. 

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오동찬 착한목자수녀회


